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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중단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상당수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

다. 본 연구는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

아동패널(PSKC)｣12차년도 초등학교 5학년 1,281명(남아 662명, 여아 61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애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였고,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애착과 학습참여에 대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Abstract  Many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difficulty adjusting to school, with the 

rate of suspen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reasing every year. This study at-

tempt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

tween maternal attachment,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and children's school 

adaptation. For this purpose, 1,281 fifth graders(662 boys and 619 girls) in the 12th year 

data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were stud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maternal attach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aptation,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ap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chool adaptation. Second, the impact 

of maternal attachment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showed a significant indirect ef-

fect through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impact of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show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

ren's academic self-efficacy. This study suggests that maternal attachment, parental in-

volvement in learning, and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should be taken into consid-

eration to help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tter adapt to their school life.

Keywords maternal attachment,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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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가정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회

적 맥락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학교는 초등학교 아

동의 발달과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정 밖 환경이다

(Lynch & Cicchetti, 1997). 학교는 초등학교 아동이 새

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규범과 역할을 배우는 기관으로, 

학교생활을 통해 아동은 정체감을 형성하며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간

다. 이에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기뿐

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까지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에게 학

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여러 학교부

적응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와 한국교육

개발원(2022)에 의하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

생의 학업 중단율은 0.8%(42,755명)로 전 학년도(0.6%, 

32,027명) 대비 0.2%p(10,728명) 상승하였다. 구체적으

로 초등학생은 0.6%(15,389명), 중학생은 0.5%(7,235

명), 고등학생은 1.5%(20,131명)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고등학생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학업중

단율이 높다는 것은 초등학생의 상당수가 학교에 적응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적응에 효과적

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준다.

학교적응이란 개인이 학교라는 교육적 환경에 순응

하거나 환경을 개인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학

교 환경과 개인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

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Bierman, 1994), 아동이 학

교 환경에 편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성공하

게 되는 정도(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녀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특성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규명하여 왔다. 이 중 

부모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특성의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선행연구들

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김영춘, 정민숙, 2012; 조은정, 

2012; 하명선, 이순복, 2009; Amato & Fowler, 2002), 

부모(유병선, 이지연, 이채희, 2008) 및 어머니(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와의 애착,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원재순, 김진숙, 2014; 임정화, 전종설, 2012) 등이 학

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안

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

ing model: Bowlby, 1973)에 의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움이 필요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

감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교사의 관계로까지 확대

하여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도 부모애착(김은향, 고은영, 2022; 채

선화, 김진숙, 2015; 황윤정, 민하영, 2012; 황종호, 이향

숙, 유숙경, 장성화, 2017) 및 어머니애착(임수진, 안진

홍, 2012)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 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이 아버

지애착 점수와 어머니애착 점수를 합산한 부모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

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와의 애착이 초등학교 아

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

고 큰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에 대

한 부모참여는 아동의 성장과 학교적응에 중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이종연, 김복미, 2012).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자녀가 학업적⋅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도

록 교육적 측면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것으로(Fishel & 

Ramirez, 2005), 부모의 양육 활동 중에서 자녀의 학습

과 관련하여 조력하고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김종덕, 2001).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동이 학교에 입

학하기 전까지는 주로 자녀의 건강과 신체 발달 상황

에 관심을 가지고 양육자의 역할을 하지만, 자녀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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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한 후에는 자녀의 학습과 학교적응 문제에 더 큰 관

심을 가지게 된다. 지나친 조기교육이나 ‘헬리콥터 부

모’와 같이 적정수준을 넘어가는 학습관여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형태로의 학습참여는 꼭 필요

한 일이다. 선행연구들(김경근, 2000; 류방란, 송혜정, 

2009; 최인재, 오수연, 2010; Fan & Chen, 2001)에서는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최근에는 학

업성취를 넘어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전반

적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였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적 참여

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손

선옥, 민원홍, 2022; 정수진, 김도연, 2016)이 보고되었

다. 한편 초등학교 아동 대상의 연구는 아주 소수 이루

어졌는데,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이 높다는 연구결과(권정윤, 2016)와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학

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김예지, 2020)가 제시되었다. 이처럼 자녀의 교

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적응과 

학업 성취를 예측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경험적인 자

료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참여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밝

힌 연구는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초

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

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는 자기

효능감 및 자아탄력성(기민희, 김미숙, 2014; 이수현, 

최해림, 2007; 채지연, 2014; 최인재, 오수연, 2010), 자

아존중감(박미화, 김미정, 2015; 이영예, 안권순, 2013), 

자기조절능력(김정희, 안귀여루, 2013;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09; 임선아, 2013) 등이 있다. 이중 자기효능

감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으로(Lent et al., 2003), 많은 연구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학업과제를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행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Bandura, 1986),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

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

은 노력을 하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끈기를 가지고 과

제를 지속한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동기가 높고, 자신이 처한 상황

에 대해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

어 능동적으로 학교적응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학생(권재한, 김경희, 2013; 김정은, 2014; 김지영, 김

은지, 김정섭, 2018; 원주연, 2022; 장두현, 2019) 및 청

소년(김다솜, 2013; 김정화, 2019; 김지한, 2015; 김택

호, 황은일, 2019; 박은예, 2015; 백승원, 윤채영, 2020; 

이유진, 2022; 정수진, 김도연, 2016) 대상의 선행연구

들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학교적응의 하위

변인 중 학업에 대한 적응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

규칙 준수 등 학교적응의 여러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그간의 연구들

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

분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초

등학교 아동 대상의 연구(정윤정, 임선아, 2013)는 거

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및 유지되므로 학교생활을 통해 또래 관계의 영

향력이 커지고 심리적으로도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초

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그 중요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대부분 부

모를 통해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데 선행연구들에서 아

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기

효능감(구민주, 강버들, 2020; 김춘경, 조민규, 2014; 박

원모, 천성문, 2008)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김희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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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판, 2020)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은 자기효능감 발달의 주

요 정보원인 동시에 다양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

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효능감

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이상희, 

2007). 또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문은식, 김충희, 2002; 양난미, 이은경, 2008; 

홍영주, 이지연, 2012)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전술한 연구들을 종합할 때,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생애 처음으로 학교생

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은 어머니애

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

러한 영향은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에 

의해 발달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된 영향이

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부모애착

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조절(임수진, 안진

홍, 2012), 자기효능감(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정서적 웰빙(김은향, 고은영, 2022), 자기역량지각(황

윤정, 민하영, 2012)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학습에 대

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

감 및 성취동기(손선옥, 민원홍, 2022), 학업적 실패내

성(김예지, 2020)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그쳤다. 즉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아동 개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더욱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및 대학

생 대상의 연구로,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초등학교 아동에게 일반화

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

안 연구가 미비했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지,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

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개인 

변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의 학교부적응을 예방

하고 완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개입 방향의 근거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

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

교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

효과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수행해 온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2차년도(2019) 초등학

교 5학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

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

여 2027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장기종단연구로, 

조사영역은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보육/교

육/학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으로 구

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 및 초등학교 5학년 데이

터(2,150명) 중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

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적응에 대한 응답자료가 존재하

는 최종 1,281명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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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662명(51.7%), 여아 619명(48.3%)이었다. 연구대

상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515명(40.2%), 고등학교 졸업 316명(24.7%), 전문대 졸

업 263명(20.5%), 대학원 졸업 155명(12.1%), 중학교 

졸업 6명(0.5%) 순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487명(38.0%), 전문대 졸업 375명(29.3%), 고등

학교 졸업 318명(24.8%), 대학원 졸업 84명(6.6%), 중

학교 졸업 5명(0.4%) 순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89명(22.6%), 3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236명(18.4%),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193명(15.1%) 순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애착

어머니애착은 Armsden와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이정림 등(2017)에서 번안하여 초등학교 6학

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육아정

책연구소 연구진이 초등학교 5학년에 적합하도록 문항

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아버지, 어머니

에 대해 각각 답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

인 어머니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척도

는 의사소통(6문항), 소외감(3문항), 신뢰감(3문항)에 

대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의

사소통)”, “어머니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소외감, 역코딩)”,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

다(신뢰감)” 등이 있다. 아동이 직접 답하는 자기보고

식 검사이고,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

다[1]~항상 그렇다[5])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애착 척도 전

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이다.

변인 구분 n(%)

아동 성별
남자 662(51.7)

여자 619(48.3)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6( 0.5)

고등학교 졸업 316(24.7)

전문대 졸업 263(20.5)

4년제 대학교 졸업 515(40.2)

대학원 졸업 155(12.1)

결측치  26( 2.0)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5( 0.4)

고등학교 졸업 318(24.8)

전문대 졸업 375(29.3)

4년제 대학교 졸업 487(38.0)

대학원 졸업  84( 6.6)

결측치  12( 0.9)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7( 2.1)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120( 9.4)

3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236(18.4)

4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89(22.6)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193(15.1)

6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139(10.9)

700만원 초과 189(14.8)

결측치  88( 6.9)

표 1. 연구대상 아동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 (N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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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Manz, Fantuzzo와 Power 

(2004)가 사용한 ‘학습에 대한 가족참여(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척도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국문

으로 번역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울 및 경기도 지

역 초등학교 5학년 아동으로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

해 한국 초등학생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 기반 참여

도(10문항)와 학교 기반 참여도(7문항)에 대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자녀를 위해 

집에 학습 자료를 구비해 둔다(가정 기반 참여도)”, “자

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여한다

(학교 기반 참여도)” 등이 있다. 보호자가 4점 리커트 척

도(드물다[1]~항상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

여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이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인싸이트 심리검사연구소의 ‘AMT 

학업동기검사(Academic Motivation Test)(김아영, 2003)’

를 활용하였는데 AMT 학업동기검사는 초등학교 고학

년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이다. AMT 

학업동기검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al self-effi-

cacy)과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al failure tolerance)

의 두 가지 동기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 동기검사를 사용하였다.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

항), 과제수준 선호(8문항)에 대한 총 2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아동이 직접 답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고, 

모든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1]~매우 그

렇다[6])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싸

이트 심리검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T점수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T점수는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표준

점수로 변환한 수치로서 50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위의 

점수는 평균보다 높고, 이보다는 낮은 점수는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의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

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개 문항)을 제

외하고 수정⋅보완된 도구(정화실, 2009)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

관계(5문항), 교사관계(6문항)의 총 21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학습활동)”,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

례를 잘 지킨다(학교규칙)”,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

린다(교우관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교사관계)” 등이 있다. 아동이 직접 답하는 자기보고

식 검사이고,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 척도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1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SPSS 25.0 for Windows과 AMOS 22.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변

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사용된 척도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

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

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

tion modeling)을 분석하였으며,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

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

합도 지수로는 χ²값과 함께 TLI, CFI, RMSEA를 검토

하였다. χ²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해서 쉽게 기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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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으나, TLI,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양

호도를 고려한 좋은 적합도 지수로 알려져 있다(홍세

희, 2000). TLI와 CFI는 .90 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해석

하고, RMSEA는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

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또한 변수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1,000회 실시(홍세희, 2018)하였고,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

감,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애착은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적응의 하위변

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하위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

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의 하위변인 중 가정기반 

참여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들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학습에 대한 부

모참여의 하위변인 중 학교기반 참여도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습활

동, 학교규칙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반해, 학

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우관계, 교사관계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의 하위

변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대값

이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자료가 정상분

포의 조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2. 측정모형 분석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잠재변인

이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 효

변인 1-1 1-2 1-3 2-1 2-2 3-1 3-2 3-3 4-1 4-2 4-3 4-4 

1-1 의사소통 1

1-2 소외감  .10** 1

1-3 신뢰감  .60***  .30*** 1

2-1 가정기반 참여도  .13***  .09**  .06* 1

2-2 학교기반 참여도  .14***  .09**  .10***  .46*** 1

3-1 자신감  .17***  .19***  .20***  .09**  .09** 1

3-2 자기조절 효능감  .31***  .08**  .25***  .20***  .11***  .29*** 1  

3-3 과제수준 선호  .22*** . 05  .15***  .15***  .10***  .26***  .57*** 1

4-1 학습활동  .34***  .20***  .32***  .23***  .13***  .33***  .54***  .43*** 1

4-2 학교규칙  .27***  .16***  .30***  .15***  .10***  .21***  .33***  .26***  .60*** 1

4-3 교우관계  .28***  .13***  .29***  .10**  .05  .33***  .37***  .23***  .57***  .61*** 1

4-4 교사관계  .29***  .10***  .22***  .09**  .04  .22***  .30***  .21***  .48***  .46***  .47*** 1

M 3.94 3.45 4.19 2.55 2.07 56.75 55.58 50.02 3.13 3.21 3.26 3.18

SD  .74  .75  .70  .48  .70  9.10 10.33  9.44  .46  .45  .42  .60

왜도  -.48  -.36  -.72 .23 .51  -.62  -.57 .26  -.22  -.02  -.07  -.54

첨도  -.13 .54  -.03  -.04  -.37  -.14  1.00  -.31 .43  -.14  -.42 .13

주. 1. 어머니애착, 2.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3. 학업적 자기효능감, 4. 학교적응
**p < .01. ***p < .001.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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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학교적응을 측정 요인이 적절히 설명하는지 판단

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측정 요인이 잠재 변인의 이론적 개념을 얼

마나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모든 잠재 

변인에 대한 측정 요인의 모든 요인부하량(β)의 절댓값

이 .40 ~ .87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만족시켰

다(Bagozzi, Wong, & Yi, 1999). 즉, 각 측정 변인이 해

당 잠재 변인의 개념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 변인 간 추정

된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변인 간의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으로, 

잠재 변인 간의 상관이 .19 ~ .73로 모두 .85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Bagozzi & 

Yi, 1988).

3.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

모참여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 = 308.205(df = 

47, p < .001), TLI = .918, CFI = .941, RMSEA = .066으

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각 변수들의 경로계수는 표 4, 그림 2와 같다. 어머니애

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β  = .40, p  < .001) 및 학교

경로 B β S.E t

어머니애착 → 학업적 자기효능감 4.25 .40 .43 9.82***

어머니애착 → 학교적응 .17 .25 .02 7.30***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3.86 .19 .65 5.96***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 학교적응 .07 .05 .03 2.13*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교적응 .04 .62 .00 15.49***

* p < .05. *** p < .001. 

표 4.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1,281) 

적합도 χ²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282.859 46 .000 .924 .947 .063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 p < .05. *** p < .001.

그림 2. 최종모형의 표준화계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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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β  = .25,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할

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β  = .19, p < .001) 및 학교적응(β = .05, p < 

.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학

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β = .62,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정 횟수 n = 1,000으로 설정하여 부트

스트랩(bootstrap)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표 5

와 같이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변수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모두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

여 유의미한 간접효과(β = .25, 95% C.I. [.19 ~ .31])를 

보였다. 즉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초등학교 아

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β = 

.12, 95% C.I. [.06 ~ .18])를 보였다. 즉 부모가 초등학

교 아동의 학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함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중단율이 매년 높아

지는 등 학교부적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대한 연구적 관심에서 출발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

응을 예측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아

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

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PSKC)｣의 12차

년도 초등학교 5학년 데이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관

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애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

모애착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희연, 조규판, 2020)와 일

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애착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구민주, 강버들, 2020; 김춘

경로 β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어머니애착 →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교적응 .25* .19 .31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교적응 .12* .06 .18

* p < .05.

표 5.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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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민규, 2014; 박원모, 천성문, 2008)과도 맥을 같

이한다. 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양식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가치판

단에 영향을 미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은 애착 대상이 자기를 지지

하고 도와준다고 느끼면 그 애착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가지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지만, 이러한 대상자에게 거절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 

아동은 그 애착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내적 표상을 가

지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수용되지 못한 가치 없는 

존재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는 것(정옥분, 정

순화, 황현주, 2009)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

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결

과는 부모애착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은향, 고은영, 2022; 

임수진, 안진홍, 2012; 채선화, 김진숙, 2015; 황윤정, 

민하영, 2012; 황종호, 이향숙, 유숙경, 장성화, 201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

착은 가정 내 관계를 넘어서 친구와 교사의 관계로까

지 확대하여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의

미한다. 즉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타

인이 자신의 요구에 반응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긍정적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

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조

절하며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한다. 이러한 행동

은 궁극적으로 친구나 교사와 같은 타인으로부터 긍정

적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이것이 아동 자신에게 학교

생활의 만족감으로 이어져 높은 학교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에 대

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문은식, 김충희, 2002; 양난

미, 이은경, 2008; 홍영주, 이지연, 2012)과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지

원을 하는 것이 아동으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자신감

과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교적

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초등학생(권정윤, 2016) 

및 중고등학생(손선옥, 민원홍, 2022; 정수진, 김도연, 

2016)의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부

모의 학교참여가 초중고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와 맥을 같이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심

과 지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헬리

콥터 부모 등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언급되어 자녀

의 자기주도학습의 방해요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

다. 또는 부모의 학습에 대한 관심이 과열된 교육열, 

높은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학습에 대한 

관심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부모가 

자녀의 지나친 성취만을 기대하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집에 학습 자료를 구비하고,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부

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긍정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부모역할이라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대학생(권재한, 김경희, 2013; 김정은, 2014; 

김지영, 김은지, 김정섭, 2018; 원주연, 2022; 장두현, 

2019) 및 청소년(김다솜, 2013; 김정화, 2019; 김지한, 

2015; 김택호, 황은일, 2019; 박은예, 2015; 백승원, 윤

채영, 2020; 이유진, 2022; 정수진, 김도연, 2016),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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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초등학생(정윤정, 임선아, 2013)의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

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학업

에 대한 자발성과 동기가 높고, 어려움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으로 학교적응을 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학업 과정에

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

는 것이라는 연구결과(Ouweneel, Schaufeli, & Le Blanc, 

2013)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성공 경험

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효능

감이 학업 중단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김령, 2019)를 토대로,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부

적응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초등학

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

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학교적응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

절(임수진, 안진홍, 2012), 자기효능감(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정서적 웰빙(김은향, 고은영, 2022), 자

기역량지각(황윤정, 민하영, 2012)이 부모애착과 학교

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손

선옥, 민원홍, 2022), 학업적 실패내성(김예지, 2020)이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한

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라는 아동의 학교

적응의 예측요인과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매개한다는 직, 간접적 구조적 관계를 밝혔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학교생활은 대인관계 외 학

업성취, 규칙 준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

어진 총체적 활동임을 고려해 볼 때, 학교적응은 어머

니와의 애정적 유대관계인 애착이나 학습에 대한 부모

의 지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애

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에 의해 발달한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작용의 질이 아동의 건강한 

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효능감이 가정 밖 학교환

경 적응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의 2019년

에 조사를 실시한 초등학교 5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의 변화 

추이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분석

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또래의 영향력도 커지는 시기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또래 애착 등 또래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

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분석하였는데,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영향력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각각이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

으로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어머

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교부적응 문제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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